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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열심히 하였더니 사람들이 하는 짓이 목회자 같다고 하였

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려면 신학을 나와야 했는데 나는 나오지를 못해서 주일학교 반사부터 열심히 하였습

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 보통 주일학교 할 때는 많이 해도 10-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최고 많이 

했을 때 150명 정도 했습니다. 그 마을 인원이 150명이 안되었으니 4km주변에서 다 모였었습니다. 주일학교

였는데 15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전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쉽고도 어려운 것입

니다. 주일학교 하면서 목회법을 배워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해서 

청년부 모임 때 3시간씩 팍팍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방하면서 전도할 때는 제일 많이 할 때가 거의 

800-1000명씩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만 명씩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 목회할 때 이런 사상과 기질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50개국 나라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

렇게 하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해외에서 많이 왔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것입니

다. 비행기 타고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한국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밀어 붙인 후 중국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밀어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합니다. 2천 번씩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별에 가면 별 볼일 없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성경 2천 번 읽어서 사람 마음도 꿰뚫어 보는데 그 

정도도 모르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으니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캠퍼스에 있을 때 악착같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모릅니다. 내가 천국을 못 가봤겠습니까? 지옥도 갔다가 살아서 왔습니

다. 그래서 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체험을 했는데 예

수님께서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아십니까?’하고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도 해야 하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 때도 하나님 중심해서 살아야 합

니다. 다윗왕도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목동이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어린 10대가 벌써 하나님 중심하

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정신을 이어 받은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모두 불러봤습니까? 이

스라엘에서 7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몰두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해서 50명 100명 1000명 막 해서 밀어붙이십시오. 최대한 모든 교역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하십시오. 정신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돼

지는 고기값이고 사람은 정신 값입니다. 


